
[사무엘기상 1:4~20]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딸에

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

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

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

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

요? 당신이 열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

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3)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

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

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

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

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 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

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

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

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

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

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

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

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

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히브리서 10:11~14, 19~25]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

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

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

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

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마가복음서 13:1~8]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

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

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

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

이다.


